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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창 15:1)는 

주님의 음성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 

는 일에 더욱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담 

대한 믿음으로 시옹성과 같은 교회를 세워 가는 

일에 전심전력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맡 

겨진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제1차 

청지기훈련이 열립니다. 청지기훈련은 교회의 직 

분자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보혈의 

은총을 받은 충현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은총의 

잔치입니다. (골 1:14) :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세가 I 

i 감정관뒤암목사 

생명의 말슴 (금요찬양집회) 

그 2/즈포 "，/~f 

니고데모는훌륭한종교인이요， 지식인 

이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한밤에 

찾아갔을까? 그는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부터 배우고 싶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에는 무엇인가 진실과 권위가 있음을 부 
삽~f11쩨 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가장 지식 있 

노:-ól 드E EI A4 [# 는 종교지도자 니고데모와 훌륭한 선생 , 2 -, M. -, 님과의 만남이다. (요 3:1~2) 그러나 니고 

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 

다. (요 3:10) 그의 종교적인 배경이 오히려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걸림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콕 필요한 말씀 

이 청지기훈련을통해서 선포됩니다. 다음을기약 

하지 마시고， 22일에 열릴 은총의 잔치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복음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간 

절히 기도하십시오. 특히 말씀을 선포하실 위임목 

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 

신들까지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는 천국 잔 

치가 되도록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 

르시되 아브람아두려워하지 말라나는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씹이니라?' (창 15:1) 

범한 죄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없고 성경이 실제적인 삶과 별로 관계가 없게 된다. 만 

나’ 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역겨운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역히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 거룩하신 하나 

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창 2:17)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 

므로하나님의 심판은뱀을통하여 왔으며 사람들은뱀에 물려 죽었다. 오늘날에도하 

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결과는 같다. 죄의 값은 아직도 사망이며 사망의 표시는 곳곳 

에서 찾아볼수가 있다. 우리를죽게 하는 진짜원인은 죄다.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심판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이시다. (요 3:36) 농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 

성들은 죄와 허물을 단순하게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자비를 간구하였다. (민 21:7) 회개 

돌이 된 것이다. 종교는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에 관하여 각각의 개념을 심어 준 없는 구원은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한 회개는 있을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의 죄와 허물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인 사 의 문제를 해결히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대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롬 5:8~9) 

람은 성경의 진리를 대하게 될 때에 반대하게 되고 적대감을 갖는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우셨고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되셨다. (히 
영적 소경인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신다. (민 21: 7~9 ; 9:14~15) 

요 3:14~16) 

농뱀 민수기 21장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항과 불평을 기록하였 

다. (민 21:6)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독사를 보내셨다. 이 일은 하나님의 심 

판이었다. 이스라엘도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와같은형벌을받게 되었음을깨달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중개역할을 해 주기를 원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농뱀을 만들어서 장 
대에 달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높이 들어올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농뱀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것이 민수기 21 

장에 기록된 농뱀의 이야기이다. 농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따라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요 12:32~33)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과 새 삶을 

위해서 농뱀처럼 매달리신 것이다. 

반항과 그 결국 늦뱀의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4~5절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향하 

여 반항히는 자들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하심을 배척하는 것이 곧 저들이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친히 공급히는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 

며 살라고 명령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명령하는 것은 예 
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구원자임을 믿으며 사는 것이다. 뱀에 

물린 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농뱀을 바라보고 사는 대신 이를 거부한 자도 있었을 

것이다.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말하는 것이다. 농뱀을 쳐 
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 죽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자신을 고집하고 계 

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거부한 것이다. 농뱀은 몸이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주신 단 하나의 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길이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허물과 죄 
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은혜와 자비에 얼굴을 돌려 

바라본다는 돗이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므로 반드시 죽는다.(롬 6:23) 이는 단지 몸 
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포함한다. (계 20:12,15) 이토록 끔찍한 상 

태에 놓여 있는 인간에게 펼요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대답뿐이다. 십 
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벤. 



0 2008년 2월 10일 주만흥헌 제980호 

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빼 

FORGIVENESS 
(2) And they brought to Him a paralytic lying on a bed. Seeing their faith, Jesus said to the paralytic, “Take 

courage, son, your sins are forgiven." ...... (6) “But so that you mα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ι- then He said to the paralytic “Get Up, pick Up your bed and go 
home." (7) And he got Up, and went home. (8) But when the crowds saw this, they were awestruck, and 

glorified God, who had given such authority to men.(Matthew 9:2-8) 

DuriMsus e빼y ministry, many people came to Him 

seeking help. In today’s Bible passage, a paralytic Iying on a 

bed is brought before Him for healing. Four courageous men 

carried the lame man to the roof, cut a hole in it, and lowered him 

down next to where Jesus was standing .(1\I1 k. 2 : 3~4) The 、crowds

arOund Jesus were so thick that these four men cleverly found a 

way around them. Jesus did not mention their determination, love, 

or sacrifice, but He did see their faith , “ Seeing their faith , Jesus 

said to the paralytic, "Take courage, son; your sins are forgiven ." (v. 

2). He did not 'speak to the faithful four, just the sick man. His 

words were strange . The scribes in the crowd thought He was 

blaspherr끼 ng ， and the paralytic probably was wondering inside how 

in the world this guy could possibly know anything about his sins. 1 

am sure the great majority there that day were not interested in 

Jesus forgiving this man ’s sins, but rather in Him healing this 

man ’s sickness. Jesus' viewp이 nt was that forgiveness of sins is 

more important than healing sicknesses. 

Jesus died on a cross to forgive sins. Most people want tangible 

blessings, not hypothetical forgiveness of sin. Forgiveness of sin 

does not seem to carry a lot of weight. It is not top priority, even 

though it is most important to God . Our tendency is to seek God 

first for health and wealth. We forget to think about our sins. The 

church exists not to heal people but to forgive sin. The forgiveness 

of sin is íts number one concern . Jesus pointed this out and we 

need to get it. This is a big deal! When you break an earthly law 

and get caught, you have to pay a price. The courts do not forgive 

you and send you on your way. You either pay a fine or spend 

some time in jai l. The same thing goes in personal relationships. 

When someone sins against you, they need to do something good 

in order for you to be friends again . Some of the scribes thought 

Je sus was a blasphemer. Their reaction was caused by an 

omission of any reference to repent~nce ， good work, or any other 

proof from the paralytic man that he was sorry. Jesus simply told 

him, "Take courage, son; your sins are forgiven ." (v. 2) 

Jesus healed the paralytic man to prove that He has authority to 

forgive sins. He told the scribes, " Which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 ’ or to say, ’ Get up and walk'?" But so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then He said to the paralytic, “ Get up, pick up your bed and 

go home." And he got up and w 

statement cannot be tested as easily as saying to a paralytic 'Get 

up.' Jesus showed His power to forgive sins. When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ame to John for baptism; he screarried and yelled 

at them saying, “ You brood of vipers ,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Therefore bear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Mt. 3 : 7~8) In other words, Johrl was telling them that 

if they wanted to repent, they also needed to do something good. 

This was John ’s message , but not Jesus . Jesus preached ,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1\11 t. 4: 17) 

Throughout the Old Testamen t, God continually forgave His 

people but His people were not serious . The same is true with 

you. Jesus forgives your sins but you do not think your sins are 

terrible and you keep doing them again and again. When you come 

to Jesus, do you think about your sin or do you just focus on your 

blessings? Matthew 6: 14~ 15 say, “ For if you forgive others for 

their transgressions ,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But 

if you do not forgive others, then your Father will not forgive your 

transgressions. You must practice your faith . Jesus forgives your 

sin , and so from your heart you must forgive others .(Mt. 18:35) 

The paralytic could not walk, but the Bible tells us that we need to 

walk with Jesus. How can you walk with Jesus? You walk by faith 

If you obey God that means that you walk in His way. Like the four 

men, if you bring someone to Jesus in faith , He will forgive their 

sin. Obedience means faith. Sin makes you incapable of walking in 

His way, but your faith keeps you on His path. Faith gives you new 

life . When you walk by faith , your sins are forgiven . Jesus has the 

authority to forgive your sins, “ AII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Mt. 28 : 18) God will forgive every person 

if they come to Him by faith . 

Jesus built His church here on earth . He gave it all His authority, 

"Truly 1 say to you ,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have been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have been 

I.oosed in heaven .(Mt. 18:18) His authority is not for bread and 

money, but for the forgiveness of sins. He took the cross and paid 

the price for all sin . He asks you to come to Him so that He can 

give you rest. Thank Jesus for forgiving your sin , thank Jesus that 

you can walk in God's way by faith , and than k Jesus that you have 

the capability of bringing another soul to Him. Today is the second 

Sunday of Lent. Please go to the cross and know that Jesus has 

total authority to forgive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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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라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프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좌 사함을 받았느니라 ..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좌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η)그가 일어나 집으로 톨야가거늘 뻐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랴니라 (마태복음 9:2-8)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그분께 나아 

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기 위 

해 예수님 앞에 이꿀려 나와 있습니다. 대담한 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끌어올려 그곳에 구멍을 내고 예수님이 서 계신 바로 앞에 그를 

매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막 2:3~4)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너무 많아 

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들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 

다. 예수님은 그들의 결단 사랑 희생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 

절) 예수님은신실한네 사람이 아니라그 병자를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예 

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 

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중풍병자는 어떻게 이 사람 

이 나의 죄에 대해 알았을까 속으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그 

날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것보다 그의 병을 고치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병 고침보다 죄 사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보다는 현실적인 축복을 원합니다. 죄 사함은 그 

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지만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과 부를 얻 

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망각하 

고 있습니다. 교회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죄 사함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 

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고 구속되면 그 대기를 치러야 합 

니다. 법정은 아무 대가 없이 죄인을 용서하거나 석방해 주지 않습니다. 벌 

금을물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징역을살아야합니다. 개인적인관계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은 

친분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 
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은 예수님이 중 

풍병자에게 회개나 선행 또는 뉘우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언급하지 않 

았기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작은 자 

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절)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중풍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 사 
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 
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 
으로 가라 하시니"(5~6절) 분명히 “네 죄 시-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는 말처럼 그 효력이 

갱생판목사 

쉽게 증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자신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 

에게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소리쳐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마 3 : 7~8)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회개하기 원한 

다면 회개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은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 4 :17)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구약 전반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셨지만 백성 

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기는 

커녕 거듭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은 자신의 죄 

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14~15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 

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은 믿 

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 

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마 18:35) 중풍병자 

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말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결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 
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네 사람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죄는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없게 만들지만， 믿음은 

천국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님은여러분의죄를사하는권세를가지신분입니다. “하늘과땅의모든권 

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 

든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자신 

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 
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도풀리리라?' (마 18:18) 예수님의 권세는떡과돈에 대한것이 아니라죄 사 

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기를 지시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 

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자신에게 나 
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천국의 길을 
걷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른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사순절의 둘째 주일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모든 권세가 예 

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은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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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ày)이다.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Lent)이 

시작된다. 갈보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순절의 첫 메시지는 이것이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에 집중하자. 신약성경의 첫 구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아브라함 

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 1:1) 이 말씀을 시작으로 본문 17절까지 성 

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였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전통 때문에 이 구절을 오해할 때가 많다.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의 조상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었다 역대상， 역대하에 기록된 이름들이다 (대상 

1:28)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다. 처음과 끝 

높고 낮음， 존귀와 영광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대하 36:23) 인간의 그 어떤 흔적 
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된다. 또한 마태 

복음의 마지막 메시지도 그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 

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이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회에게 분부한 모든것을 

가르쳐 지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라?' (마 28:18~20)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 

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은 역대상， 역대 

하의 기지들이 계보를 읽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속해 있는 조 

직과 단체， 사회와 공동체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인간의 생각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뿐이다. “그 

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바벨론으로사로잡혀 간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마1:17) 

톨꿇&폴홈랬~많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이메서 생생힌 밀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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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두 사건의 

배경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 

자들은 길을 막고 있던 밀 이ιl을 잘랐 

다.(막 2:23) 또한 안식일에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막 3:3)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문제화했다. 그렇다면 정말 

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인가?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출 20:8) 특히 하나님은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출 20:9-10) 그 이유는 안식일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출 20: 11 )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석일 규 
례에 39개 조효L을 추가하였다. 더군다나 이 조효k을 모두 지킬 때 메시아가 온다고 

믿도록 가르쳤다. 결국 안식일의 참 뜻은 잃어 버린 채 또 하나의 율법과 전통을 

만들었던 것이다.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동으로 보이는 일을 했 

다. 사실 그들이 했던 것은 노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앞을 막고 있는 밀 이ιL을 잘 

랐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막 2 :24)에 다윗이 진설병을 먹 

었던 예(막 2 :26 )를 들면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 

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막 2:27-28)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 
을 선언하셨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 주신 것도 안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당연한 모습임을 깨달아야 했다. (막 1: 25-26, 2:10)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종교지도자 

역설적인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전통과 윤리를 강조하는 인간들에게는 역 

설적인 사건이다. 계보에 기록된 이름들을 하나하나 볼 때에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는 전 

혀 없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의 흔적뿐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것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전시하던 여인들의 이름이 다섯 명이나 그리스도의 계보 

에 있다. 다말은유다의 며느리였다. 그럼에도 다말은자신의 시아버지와의 관계를통해 

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다. (마 1: 3~4)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 여리고성의 창녀였 

다. 룻도모압족속의 여인이었다. 그럼에도 라합과 룻은각각다윗의 아벼지 이새가태 

어나는 데 중요한 계보가 되었다，(마 1:5) 우리야의 아내는 어떠한가? 그녀는 남편이 있 

음에도 다윗과 간통하였다，(마 1:6)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에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하였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 모든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율법과 

전통， 윤리와 도덕을 놓고 볼 때 그녀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여 

인이었는가? 그녀는 시골 처녀였다. 더군다나 이미 요셉과 정흔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잉태시켰다，(마 1:16) 인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바라볼 

때 역설적이다. 그러나 이젓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 

으심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매우 당연하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렘 

17:9) 우리는 죄인이다 모든 생각과 행동을 포장하지만 우리는 심히 부패해 있다. 우리 
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히는 켓1 0 ]-니다. 회개이다! 간절한 기도이다. “너 

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 

이리라?' (렘 33:3)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은 아무 것도 없 
다. 썩어진 인격을 자랑하지 말자 더 이상 성경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속이지 

말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 

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회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지들이 멸 

망하리라"(렘 27 :15)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 

마태는 성경이 모두 이루어짐을 기록하였다. 우리의 삶， 죽음 그리고 축복과 심판을 

기록하였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예측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예측 

할 수 없다.’ 자꾸만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지 말자 단지 말 

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자.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려졌다. (롬 8:38~39)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자 말씀을 곡해하여 망령된 신조나 전통을 만들지 말 

자. 나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더라도 겸손히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돌아가 

자. (마 1:17)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득한 사순절이 되길 원한다. 

“십자가 밝히 보여 주소서.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찬 481장) 아멘. 

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권위와 신분이 받게 될 타격만을 걱정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것이다. 그 

러던 차어l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에서 고소할 꼬투리를 잡았다.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회당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때마침 회당 요k게 있던 손 마 

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시하였다. (막 3:2)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 
의 악한 생각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 이것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 (막 3:4-5)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을 구원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묘띈 안식일 관련 추가 조항을 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원래 

부터 예수님을 적대시하였던 이들의 생각은 달랐다. 다만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었 

음을 기뻐하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였다.(막 3:6)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 

권력을 사랑하기에 좁고 험한 길을 외면한다. 단지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에만 관 

심을 둔다. 결국 억지 조항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고소(막 15:3 -4)할 꺼리를 찾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윤리와 전통을 만들어 지 

킬 것을 서로에게 강요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뿐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 

문하신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의 다툼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55년간 통치하며 
유다를 죄로 물들게 했던 므낫세(왕하 21: 2- 16)가 되기보다는 한 편의 설교도 마 
치지 못했으나 “인자"(행 7:56)를 보았던 스데반이 되기를 원한다. 삶의 초점을 그 

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존귀 
하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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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끓입니다 

숫다와 빗다가 충현의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1998년 4월에 충현교회에 출석하여 

주님을 만난 뒤 현지어 예배에 통역으로 봉사하다가， 2001년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에 돈 벌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저희 부부는 한 달에 2백만 원을 벌었습 

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중현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 

고 살 때에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하나님은 저희 

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전혀 망설이지 않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고효때l 돌아온 저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하나님묘}이 아셨습니다. 저희는 주일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한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곁에 

친척들과 친구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저것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였고， 친구들에 

게 빚까지 지게 되니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곁을 떠났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심지어 부모님까지 “예수님 믿는 것들은 다 미친 것들!"이라며 비난하였습니다. 돈 

이 없고 밥이 없는 고통보다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날 걱정하며 비난하고 아파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세 명의 아이들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너 

무 힘들고 어려운 상홀l이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주님 ， 우리가 먹을 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돈을 

벌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이 땅에 필 

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때를 돌이키며 생각합니다. 그 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지금처럼 주 

님을 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은 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려운 생활 가 

운데서도 2년 과정의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저는 성경학교에서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 통 

역으로， 남편은 알콜중독자들의 금주운동을 이팔며 오후에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은 나의 아픔에 함께 해 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부모님도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 

고 있습니다. 주일에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지난 여름에 

말레이시아로 한 달간 성경학교 연수를 갈 때에 인천공효L을 지나가면서 한국을 많이 생각했습 

니다. 육신의 고향은 따로 있지만 우리 부부는 한국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내 영혼을 구원받 

은 충현교회는 더욱 잊지 못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매일 기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애써 번 돈은 다 없어졌지만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우리들에게 지금은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셨습니다. 큰딸은 다르항교 

회의 교사로 파송받았고， 막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펀 빗다는 5명의 자녀들을 얼 

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늘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살아계신 말씀교 

회’ 입니다. 1천 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골 교회에 가기를 원하나 목사님은 

아직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앞으로 시골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꿈입니다. 

한국의 충현교회에 꼭 다시 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졸빨i는 선교팀 (깨 팀) 

기 간 E디l 

2월 11 일(월) - 2월 1 9일(혜 대학부 6팀 

2월 11 일(월) - 2월 19일(훼 대학부 7팀 

2월 11 일(월) - 2월 20일(쉬 대학부 4팀 

2월 12일(혜 -2월 1 9일(화) 대학부 5팀 

2월 1 4일(목) - 2월 2 1 일(목) 대학부 1 팀 

2월 14일(목) - 2월 22일(금) 대학부 3팀 

2월 15일(금) - 2월 22일념) 대학부 8팀 

면재 사역 중민 선교텀 (2개 팀) 

기 간 

2월 5일(혜 -2월 13일(쉬 

2월 8일(금) - 2월 1 6일(토) 

EI 
디 

24교구 3지역 

대학부 2팀 

지난 주에 도착안 선교팀 (깨 팀) 

기 간 E口|

1 월 28일(월) ‘ 2월 5일(혜 '19교구 4지역 

2월 1 일(금) - 2월 9일(토) 중등2부 1 팀 

2월 1 일(금) - 2월 9일(토) 정년1부 1 팀 

2월 1 일(금) - 2월 9일(토) 정년 1부 2팀 

2월 1 일덤) - 2월 9일(퇴 청년2부 1 팀 

2월 2일(토) - 2월 9일(퇴 할렐루야친앙대1팀 

2월 4일(월) - 2월 9일(퇴 ~드。브 [! 1 ’ 딩 口

E口| 1 。}

남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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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균 

이신동 

이용수 

이상범 

채홍표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그l 

실천하는 

2008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면서 땅들과 바다와 많은 섬들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3교육위원회에는 10개의 부서가 소속되어 있으며 ， 같은 연령대별로 모여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요때1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40대의 장년1부， 50대의 장년2부， 60대의 장년3부， 신설부서인 71세부터 75세까지 

의 장년4부， 76세 이상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나온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말씀과 찬 

송과 기도로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소망부가 있습니다， 또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사랑부， 모든 진 

행을 수화로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에바다부， 예배와 집회 시에 어린 자녀들을 맡아서 정성껏 돌보는 닥아부， 그리고 교회에 처 

음 나오신 분들의 안내와 등록을 받는 새가족 등록실과 등록한 새가족들의 양육을 담당하는 새가족 양육부 등이 있습니다. 

체 3교융위원회 

신선길(장로， 저13교육위원잠) 

제3교육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부서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 

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끼요 17 : 3)는 말씀과 같이 성도라면 믿음의 경륜이나 분료때 관계없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아 
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고， 이렇게 말씀에 바로 세워질 때 혼란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실천할 수가 있습 

니다. 따라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거나， 이를 멀리하다가 보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3교육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는 제각기 특수한 부서로 생각되기 쉽지만 이 다양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깨닫고 다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부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0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신령한 예배， 천국일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이라는 5대 목표를 큰 소리로 제창하고， 또 “두려워때 
말라끼창 15: 1)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 죠에 “두려워하지 맙시다라는 말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제3교육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두려움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충성된 도구들이 다 

되도록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추만흉헌 

간를과 나눔 

“너 곧 가거라 어자 곧7}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효t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 

주님이 내게 주신 찬송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월요새벽기도회를 가야 했기에 함께 순종하 

는 마음으로 시작된 걸음， 아들 혼자 버스를 환승해가면서 가끔씩 월요새벽기도회를 다녔으나 정작 나는 

교통의 불편함과 영적 게으름으로 특별새벽기도회 외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아이들과 셋이서 택시를 타 

고 월요새벽기도회에 가던 첫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던지. 택시에서 내리면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서둘러 본161-(게 들어섰다‘ 고요한 새벽 강단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찬 

양이 얼마나 은혜롭던지， 택시비 1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평소의 l만 원은 나와 우리 가정에 굉장 

히 큰 돈이지만 월요새벽기도회에서 받는 은혜와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듣는 마가복음 강해가 어찌 그리 달고 오묘한지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늘 지켜주시리” 어느 날 새벽， 주님이 주시는 찬양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다. ‘주님 제가 얼마나 즐겨 부르던 찬송인데， 저의 지금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 

요 주님， 주님이 늘 지켜주시는데 믿음 없는 이 죄인이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 

히 여겨 주세요.’라며 기도하였다. 그 날 새벽 마가복음 2장 18~22절 말씀의 ‘금석기도’에 관한 말씀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때 나는 흔자서 아침 금석기도 중이었기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었다. 외식 

적인 종교인의 금식기도와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금식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주여， 제가 지금 어 

느 부류의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금석기도， 종교인의 형식적인 금석기도인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에는 딸아이의 대입과 진로를 위해 ， 이제는 아들의 시힘을 위해 기도하던 나였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남편의 신S띨 위해 때때로 생기는 가정의 어려움들로 인해 울며 주께 부르짖던 나의 모습들을 돌 

아보게 하셨다. 마치 바리새인과 종교인의 금식기도를 드렸던 이전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였다. 

이제 나의 기도 제목들이 변하고 있다. 딸아이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인 찬양사역 

자가 되게 하시고， 아들의 갈 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천국일 

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구한다. 믿음이 약한 남편이 시어머님의 장례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 

고 있지만， 고생하며 월요새벽기도회에 나오는 것은 아직 못마땅해 한다. 하지만 주님이 남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일생을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게 되기를 기도 

드린다. “주님， 무너진 신앙 가운데 있는 이 가정에 주님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 

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시험 

에 들게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박연옥(집사， 12교구)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쉬지 않고 전도! 

제980~호 

"'1-, I.Jft>l ~ 간응 l-~홀 

세상으로 한 걸음을 시작하는 월요일의 어둑한 새벽， 이불 속 

의 나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 주가 걸으신 거룩한 

길 따라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마가를 인도하신 예수님 !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거룩한 얼굴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실 때마다 

놀라운 기쁨을 깊낼 수가 없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에 깊이 배어 있 

는 죄의 쓴 뿌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동안 생각해 왔던 저의 

가치관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저의 무지 

에 숙연해집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 

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이려 했을까?’ 라며 그들의 행동을 이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말씀을 통하여 그 바리새인과 같 

은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타인이 나를 건드리면 자 

존심 상해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와 합하여 죽었음을 믿지 않는 

한 결국 믿음없는 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씀에 나의 가치관을 

덧붙여 살아온 열매는 엉뚱한 판단과 상처， 엉뚱한 죄책감과 회개 

와 기도였습니다. 주님보다 앞섰던 판단과 선택이 더 쉽고 그럴 듯 

해 보여 슬쩍 넘어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열심히 봉사 

하는 것이 더 쉬워 보였습니다. 또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영적인 삶을 간과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엔 주님을 열심히 

믿는 참 신자 같지만 돌아서면 죄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 

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외면하 

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삶왜l서 주 

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매순죠띨 

저와 함께 살아 주세요.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이 되길 원합니 

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얼굴 빛으로 나의 죄 된 모든 모습을 

비춰 주셔서 내 안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빛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 

다 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리 

새인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 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거듭난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 

명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벤. 

김진미 (집사， 1 교구) 

거듭난성령의도구 

오늘은 수요일， 교회주변전도와 총력전도를 하는 날. 수요l부예배와 영성훈련을 마 

친 뒤 점심을 먹을 때까지 성령충만함으로 뭉쳐 있던 전도회원들이 병원에 간다거나 

집에 손님이 오신다는 이유 등으로 몇몇의 회원이 가고 나면 소수 인원들묘L이 전도현 

ε빼 나갑니다. 늘 가던 사무실과 연립주택의 경비아저씨들은 “아줌마， 또 왔어요?"라 

고 인사를 하면서도 절에 다닌다거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 

래도 “예수 밍고， 천국 가야 합니다하면서 전도지를 놓고 돌아올 때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 

님이 좋은데 왜 저 사람들은 교회에 와 보지도 않고， 믿어 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는 그분이 그 자리에 없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해온 지 어느덧 10년째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량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게 해 주셨다 지난 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2008년 교구일꾼을 위한 교 

육이 네 차례에 걸쳐 있었다. 1월에 이루어지는 교구월례회， 지역모임， 남성구역예배， 

수요예배， 금요찬양집회 등 빠듯한 기존 일정에 교육을 4회나 더한다니 신년계획 등으 

로 바쁜 회사업무로 잘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그분을 찾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예수님을 전했습 

니다. 그는 “일요일에도 먹고 살아야 해서 교회를 못갑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 

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분께 다시 물었습니다， 이 

어서 세상과 작별 뒤에는 반드시 심표에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문을 튼 

뒤로는 전도지를 주면서 더욱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아요. 예수 
님을 믿으세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비가 와도 전도， 눈이 와도 전도， 쉬지 않고 전도 ，" 이 구호를 외치며 열심히 전도할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잃어 버린 영흔을 찾으시고 그 영혼 

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 드럽니다. 

이분옥(권사， 10교구) 

그러나 주님은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교육을 받게 하셨다. 첫날 강의를 

들으며 나의 지금까지의 사역들이 부끄러워졌다.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를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란 기도만 하였으니 말이다. 

“구역은 충현교회의 5대 목표를 실천해 가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란 말씀에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만 직분을 감당하려 했던 내 자신의 영적 무지가 깨어졌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교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대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한다， 

“주여，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세상의 가 
치와 명예와 윤리를 쫓으며， 내 자신의 경험과 의를 내세우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소 

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회개와 간구에 은혜로우신 주님은 ‘2008년 구역일문 교육’ 을 통해서 응답 

해 주셨다. 성령의 은혜로 남성구역ε에란 직분을 통해 어떻게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다. 2008년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린다. 

조동일(집사. 16교구) 



저1980호 추만흥헌 

간풍과 나눔 l 씨슴혈 

해딴은 “여l 수낸" 01 엇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내왔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 

를 부인하고，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더라면， 그 간의 긴 어둠의 터덜에서 주님이 건져 주 

셨을 텐데’ 2008년， 선생님이 된 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 어힐 적부터 영어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 

이었기에 대학도 영문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 영어선생님이 되기 위해 유학도 가려고 했다. 하지만 뜻대 

로 되지 않아 방황 아닌 방황의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때만 해도 내 모든 고통과 시련을 주님께 내려 

놓고 온전히 기도에 힘쓸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기회가 찾아왔다 대치동에 있는 한 논술학원의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을 무 

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게 되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주님께 간절히 기 

도를 드렸고， 집에 가서도 밤새 울며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 펀지도 써 보고， 기도일기도 쓰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에 합격통보를 받았다. 사실 학원에서는 내가 국문과가 아닌 영문과 출신이어서 

망설였다고 한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죠때 원장님께서 나를 고용하기 

로 확정하셨다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불신자였던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수많은 시 

련， 역경， 환난을 겪고 난 후， 무언가에 갈급효배 허덕이고 있던 차에 비로소 해답을 얻었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원래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셨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이때부터 예수님과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갚이 개입하셨고 많은 은혜를 부어 주 

셨다.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났으며 말씀이 생각났고 말씀이 깨달아졌다. 나의 일생과 나의 생각과 마 

음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다. 지금에 와서 돌이 

켜보면 낯가림이 심한 내가 지난 날의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 수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나에게 강하게 무언가 느끼도 

록 보여 주신 것이다 내게 다가온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임을 믿는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별 것 아 

니겠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에 신기하기도 하고，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말을 안 들으면 사등}이라도 주어서 달래 

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좋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는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앙흐|재(성도， 새가족앙육부) 

추 냉 부료샌 그 낼까~I 깐@융하라 

나는 지난 50년 동안 주로 교회학교에서 봉사하다 보니 찬양대원으로 헌신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오랜 동안 교회에 몸 담아 자연스럽게 찬송에 익숙하게 되었지만 가사 요빼 갚이 들어가지 못하고 형식 

적인 효앙어l 머물러 있었다. 1997년，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십자가 복음”의 말씀과 함 
께 주일예배와 찬E뼈배， 금요찬양집회에서 아름다운 찬양 중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 

배하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 10여 년을 듣고 따라하다 보니 음치 중의 음치인 나도 효영 

가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찬송가 가사를 많이 대하다 보니 가사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작사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이제 내 나이 만 예순아흡으로 내년이면 시무장로도 은퇴하게 된다. 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 아쉬운 

마음이 많았다. 그러나 작년부터 65세 이상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 찬양대’ 를 모집한다는 공고 
를 보고 제일 먼저 원서를 들고 달려갔다. 그러나 나이는 많고 기력은 점점 쇠약해지고 고질적인 천식 

으로 감기에 걸리면 기침부터 나오는 탓에 걱정이 앞섰다. 그래도 좀더 잘해 보려고 찬양대원 양성부를 

거친 뒤 실로암 찬양대에서도 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악보와 가사를 보지 않고 부르는 찬S띈 나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매주 수요예배와 금요찬양집회의 찬양콕의 음과 가사를 외우는 일은 나의 중 
요한 일과가 되었다 항상 주머니에 가사를 적은 쪽지가 있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나 등t멸 

할 때에 손에 들고 외운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찬양대에서 몽사하면서 받는 은혜이다. 일반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과 사 

모님들로 구성된 실로암 찬양대에서는 맑고 힘이 넘치고 영감으로 찬양을 부르기에 내 영혼도 깨끗해짐 

을 느끼며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 예루살렘 찬g때에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 초저녁 잠이 많은 
대원들은 몰려오는 졸음과 싸우며 지키는 그 자리는 참으로 귀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격동의 세월을 

거치며 믿음을 지킨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다. 또한 예루살렘 찬양대의 연습시간 중의 기도회는 특 

별하다 아픈 대원들과 충현의 성도를 위한 살아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다. 2008년 새 
해에도 실로암 찬양대， 예루살렘 찬S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부르실 그 날 
까지 찬양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 

한 찬S때가 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gi뻐l 항상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빅절구(장로， 여|루살럼 잔앙대) 

깅 

“다만 예 고칩과 회개하지 Of니한 마음올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주낀흥헌 

교회쇼석 

모임 재숙 타교성도의 아들， 22교구) 

과 구자의 양(구창회 안수집사 · 

김종녀 권사의 딸， 22교구) / 12 

일(화) 14:00, 갈릴리흘 

장년 1 부 겨흩수현회 주 제 두려웨하지 말라!(창 15:1) 

정기당회 

일시 ’ 1 3일 수요2부예배 후 

장소:당회실 훌력교회주변헌도 
2 이주성 군(이원식 집사 · 노분선 

권사의 아들， 5교구)과 그레이스 

앙(TanMon Ching . TanPacita 

Yee의 딸， 중국인 타교성도) / 16 

일(토) 14:00, 천년부페웨딩흘 

일 시 : 여전도회 2월 1 3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결 온 

이택주 군(이병철 타교성도 함 

훌언복지관 직원모집 

1.모집부문 작업치료사 강새계약직) 

2. 지원자격 세례교인으로 작업치료시 면허증 소지자 

또는 작업치료학과 졸업예정자 

(김각통합치료 경험자 우대) 

3， 재용방법 서류심사 후 면접 

4，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직l ， 자기소개서， 즐업증영서 

성적증명서，자격증시본，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티교인) 

5，모집기안 2008년 2월 12일(화1 1 7:00끼지 

6，서류~I줄시 강남구 역심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ll' 552-8200(# 401) 

날찌 시간 

l교시 
2월 10일 15:()()-15‘50 

(오늘) 2교시 
16 때-16:40 

l교시 
2월 17일 15:()()- 15:)o 

(다음주일) 2교시 
16:따16:40 

2월 24일 
찬양예배 

(주일) 

남전도호1 2월 16일(토) 14:00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301호 2지회-307호 

3지회-401호 4지회 407호 

2008년도 찌n 차 악습 및 셰례식 

학습자 자。~ 세려|자개종자입교자 자。→λ」 유아세례자 자。」λ-

성경개요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윤수일목사) YJ)호 (유재진목사) 304호 

기독론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유현철 목사) YJ)호 (양태선목사) 304호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황진섭목사) YJ)호 (강명구 목사) 3껴호 (이경준목사) 30 1호 

r 口'ff 교구별 
문답 

교구별 
장소 장소 

성인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본당) 유아 (오후 3시 ， 갈릴라훌) 
오후 4AI 30분까지 입설 바람 세례식 오후 2시 %분7Jf^1 입실 바람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및 주력교구 (2/11-2/17) 

11 (월) 12 (화) 13 (수) 14 (목) 15 (금) 16 (토) 17 (주일 )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신상수 윤수일/오재일 윤수일/박우현 윤수일/김용조 윤수일/김언회 강명구/이옥주 전성원/김말자 
서르“「보」무』 막 3:20-21 시 91 ’ 1-2,9-16 롬 10:8-13 엠전 3:18-22 막 1 :9-15 녹 4:1-13 녹 13:31-35 

주 력 교 구 4, 10, 16 ， 22교구 5 ， 11 ， 17 ， 23교구 6， 12 ， 18 ， 24교구 1 ， 7 ， 13 ， 19교구 2, 8, 14, 20교구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 담당 (2/13 - 2/ 17) 

날짜 예배 서근 ‘ 「 사회 기도 찬앙 

2/13 수요 I 하늘나라의 회원 (마 5:3-1이 김성관 목사 유재진 함윤자 맘 가난한 사람(호산나 찬양대) 

2/13 수요 II 그 날을 바라보며 (계 20:11- 15) 이경준 목사 강명구 안정자 그때까지(실로암 찬양대) 

2/13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탁정헌 예루살렘 찬양대 / 바이올린 이수아 / 소프라노 정정희 

2/17 즈1 이 ~ 1 용 서 (마 9:2-8) 강명구 목사 탁정헌 김성호 〈예배전찬양〉 

2/17 주일 II 용 서 (마9:2-8) 이성진목사 ’ 유현철 키U여 ~.g- 샘물과 같은 보혈은 외 / 소프라노 안설희(임of누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2/17 주일 m 용 서 (마9:2-8) 김성관목사 김익환 배춘식 그 크신 하냐님의 사랑 외 / 플릇 김유경(할렐루야 오케스트라) 

2/17 주일 W 용 서 (마 9:2-8) 햄철 목사 김완수 김규석 나 행한 것 죄 뿐이니 외 / 소프라노 문현정(아엔 찬양대 솔로이스트) 

2/17 주일 V 용 서 (마 9:2-8) 최강전 목사 전성원 이D므 r '쳐ι 심자가를 질 수 있나 외 / 비올라 이신링 (벤엘 오케스트라) 

2/17 주일찬양 너의 십자가를 지라 (마 10:34-39) 김성관 목사 I orAT이E 이상복 예본 중창단 / 핸드벨 연주대 / 6교구 

저1980호 

양휠 충현 7톱으l 창 
띠 2월 22일 금요찬양집회시에 있을 2008년 제1차 

청지기훈련(교회의 방패와 상급， 창 15: 1)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a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마 4:17)라는 참 믿음 

의 고백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마 

16:2띠를 지는 담대한 믿웅창 15:1)의 성도들이 되 

게하소서. 

댁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 

)ll가의 복음을 전히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하소서. 

냉 25개 교구와 23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짜 16:1에로 세워지게 하소서 

딩 ‘선훈련 후지원’ 의 선교방향에 발맞추어 모든 성 
도들이 선교훈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되게하소서. 

딩 1. 1 ’ 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 

흔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a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 
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랩 찬%때 

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 

성하게하소서. 

a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 , 동산 
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 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시칸 않 기도샅 : 톨담 íHl호 l 
톨필톨굉E훌톨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짧 031-766-542되 
[ 섬 · 기 · 는 · 분 · 톨 t 

구분 시 간 

오전 7:00 

"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11 저녁 7’ 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l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 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교육관 307호 

3': τ c:「 1 님-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 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õ' τ%- 1 .!f.닝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rlT Ir 끼4 주 H 오전 9 :00 제 1 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저'1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오후 5: 30 제 2교육관 4충 

자〈3 -A4- 집회 | 시간 | 차량 
보L 탄 u 

본당 

본당 

보」 단 u 

보」 다 u 

오전 1 1시에 드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회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디 

보」 다 u 

본당 
보」 단 u 

Sinu때100US transla따1s in English, Chinese, Ja뻐nese 
and Sign Lar빙얘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아an ， Chinese, Mongolian, 
Russian 에때 and Indonesian are also a'뻐때ble al the 
α1eO' C뼈<Wα'ship Sen뼈 

본당 

구분 시 간 χCil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 :30 . 제 1 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3: 10 베다니흘 
소앙부 오후 12:15 갈릴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 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여국근 안창덕 정진호 김익환 
당회서기 여배위원징 종헌기도원깅 예배위원 신교위원징 에비디부 선교위원회 15.교구 대학부 3교구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장훈 임현덕 이희식 하종철 안치원 
재정위원징 찬양위원징 제2교구위원장 앵정위원장 기획위원 4교구 8교구 7교구 5교구 2교구 

이정우 김단용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정충신 양재웅 ~l성진 이재영 이경준 
응시위원 딩회부서기 건환{원 ~마。T님지。 기획위원징 18교구 펀집국 6교구 1교구 16교구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으<.!.더 ..., 김준회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강명구 
에비디부징 여배위원 새1교구위원징 ll2교육위원징 23.교댐 1 3.교구 1 0.교구 20교구 새가족S욱부 11교구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명욕 전성원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실로입진g때징 11교갱 S벤1부징 깅Af위원징 몽Af위원장 선교위부지도 정년1부 12교구 19교구 .:il드。T님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새가족등록실장 지렁E때부징 3교구징 기도원관뱀장 시설영신부징 14교구 22교구 23.교구 24교구 9교구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이광현 강호성 
19교구장 9교구장 S맨e부징 동산부징 재정위원 교재연구부지도 2↑교구 

강철형 김영은 이달육 장철환A 김숭곤 
전도위원징 기획위원 소년부징 재정위원 김시위서기 · 여전도사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융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17교구장 진도위서기 새7댁~육부징 S엔3부징 긴축위원징 15.교구 3교구 5교구 2교구 16교구 

김창국 김중선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은희 김정자 
신교위원 정년 1부정 봉A버시기 24교구징 1교램 8교구 20교구 12교구 1 0.교구 14교구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김정회 이복순A 류진희 한성임 임태주 
10.교램 20.교구징 16교구징 q징위원 쩨1교육위원싱 4교구 21교구 18.교구 23교구 17교구 

신선길 유상태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희 이혜숙 
찌3교육위원징 틱이부정 6교구정 선교위원 2교구징 a교구 9교구 11교구 IS교구 6교구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황순란 김정운 
7교구징 15교구정 외신부징 4교구징 대학부장 13교구 24교구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동 
Of맨친S때징 중등2부징 영이부징 중등1부정 유이부징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상해 
칭년2부징 1:드。-닙「X。i 21교구징 ‘ 「드。TH지。 1꼬구징 • 전임독창지 김소연 • 전임연주지 장연희 노은영 
김성호 조증민 

· 선교사송요한 5교구징 8교구징 


